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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Qi(氣) is fundamental to Orienatal medical thinking. We can say that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composed of and defined by its Qi. The law of nature can 

describe the bodily change referred to as the So-Mun(素問). Therefore, we should 

understand the pattern of Qi in the nature in advance to understand that in the body. 

We can see how they influence each other after understanding each pattern. There are 

two way of perceiving the structure of circulating pattern of Qi. First one is to divide 

the whole Qi-system into two parts, the other one is to divide it into three parts. The 

example of the former is Yin(陰) and Yang(陽), and that of the latter is Sam-Jae(三才)

which means the three orders of heaven, earth and man. 

In this paper, I wrote about the meaning of the ’two’ and the ’three’ which are very 

important means to explain the world and explain the structure of Qi-system using these 

numbers and wrote about how we can clinically use this kind of way of explaining Qi in 

diagnosis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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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素問』에서 “사랍은 天地=氣로 生하고 四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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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法으로 成한다.”1)라고 하고, 또 “九嚴, 五

1) “A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素問·寶命全形論』
본고는 洪元植 校合編鍵의 東洋醫學陽究院 出版
部의『精校黃帝內經素問』을 저본으로 하고 이하『 
素問』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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織, 「二節이 모두 天氣에 통한다.”2)라고 하였 

으니, 이는 사랍이 天地自然의 氣로 생성되고, 

또 끊임없이 天地담然의 氣의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랍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天地엄然과 사랑의 氣의 흐 

름, 즉 氣機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서인『素問』에서는 이러한 천지 

자연과 사랍의 氣機에 대하여 陰陽, 天地A三

才, 四象, 五行 둥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설명방법 중에서 특히 陰陽

二分的 설명방법과 天地A 三才에 의한 三分的

설명방법이 특히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먼 

저 왜 이 두 가지 설명방법이 중요한지를 살펴 

보고,『素問』에 나오는 陰陽 二分的 설명방법과 

天地A 츠才에 의한 三分的 설명방법 빛 이들 

과 유관한 조문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가지 

氣機 說明方法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本 論

1. 氣機에 대한 二分的 설명방법과 

三分的 설명방법의 중요성 

천지자연과 인체의 氣機를 陰陽 二分的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天地A 三才에 의하여 三分的

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와 ‘三’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二’와 ‘三’의 의미에 대하여 張其成은 “一分

寫二”를 黑白, 上下, 正負, 好壞, 明暗, 左右,

大小, 敵我 둥을 예로 들어 事物性質(最終性

質)에 대한 層次的 철학분석으로 이해하고3), 

“一分馬프”을 黑1J<. 白, 上中下, 正零負, 好中壞,

2) “九飯, 五魔, 十二節, 皆通乎天氣”『素問·生氣通天
論』

3) 張其成, 論文, 生命的 “二體三用”模型,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January 1997, 
Vol.20, No.1, p.24∼27 

『素問』에서의 天A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明1J<.暗, 左中右, 大中小, 敵我友 둥을 예로 들 

어 事物存在狀願에 대한 層次的 철학분석으로 

이해하여4l, ‘=’는 兩極, 兩面, 對立, 衝突을 

의미하고, ‘三’은 中介, 關系, 和合, 圓顧올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二’를 體로, 

‘三’을 用이라고 보는 “二體三用”을 주장하고 

‘五’의 基本數를 ‘三’으로 보고, ‘죠’를 “=三”이 

相合한 최고의 理想的 模型으로 보았다. 

丁影않은『老子·道德經』의 “道生-하니, 一生

=하고, =生三하고, 三生萬物하니라.”5)는 것 

으로부터 一은 太極으로 드러나지 않고, 움직 

임이 없는 상태이며, 太極一이 분화되어 二陰

陽이 되는데, 음양은 변화의 象은 었으나 아직 

形化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계이 

며, 二가 다시 분화하여 三이 되어야 비로소 

활발히 운동하고 곁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三을 

만물이 운동 변화하는 훈동력의 기본수라고 하 

였다.6) 

韓長康은 天地萬物은 奇偶, 剛柔, 男女, 寶

夜, 寒暑, 上下, 進退 동의 陰性과 陽性으로 對

待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므로 먼저 陰陽의 象

을 취하고, 다시 천지만물의 속에서 草木, 鳥

戰, A身 둥의 物象올 취하여, 柔順, 止靜, 安

定, 承受, 受容, 受動, 包含, 消極, 退屆, 敬藏,

擬結 동의 음성작용과 剛健, 流動, 鼓舞, 發拖,

周流, 能動, 寶鍵, 積極, 推進, 出顧, 發散 동 

의 양성작용으로 나누었다.7) 이 兩性의 對待가 

운동하여 交互로 작용하는 때는 반드시 새로운 
一物을 생하여 生生不驚하는 것이니, 對待로부 

터 운통력이 발생하여 新事物을 생하는 때는 

그 數가 三이 되어 ‘三才’의 새로운 象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그는 『周易』에서 “天地의 氣가 

交密하여 萬物의 氣가 化癡하고, 萬物의 陰陽

4) 재인용, 前擔書 p.25 
5) 老子 著 王弼 注, 老子, 上海古籍出版社, 1989, 

上海, p.11 
6) 丁꿇&, 論文, “째景 〈陽寒짧〉 의 六經寶質에 關
한 昭究”, 慶熙、大學校, 1994 

7) 韓長康 著 : 易學原論, 1954, p.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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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이 精을 *11交하여 形을 化成한다”8)고 한 것 

에 근거하여, 陰性과 陽셈i이 相交하여 후계자 

를 생하는 것이 모두 삼재의 道라고 주장하고, 

이를 時間的, 立體的, 維的 의미약 三索의 象9)

과 平面的, 橫的의 의미인 三極의 道10)로써 나 

누어 설명하였다 

l짧朴은 ‘→’이라고 하는 것은 內部에 복잡함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한 복잡함을 

‘二’라고 하였으니, ‘二’로써 開始한다고 하지 않 

고 ‘」이 돼始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하고, ‘二’

는 ‘一’의 內없에 구버되어 있는 兩性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하고, 開始를 실현하고 개시를 완 

성함을 의미하는 것은 ‘三’이라고 하였다‘ 이러 

한 ‘프’은 ‘ i’의 ‘三’이고 ‘三’으로 이루어진 ‘一’

의 의미이지, ‘핀’으로 분리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lll 

그러므로 ‘一’, ‘二’, ‘三’은 각각으로 분리된 

의미보다는 상관관계애 의하여 보다 쉽게 이해 

되고 정의되며, ‘二’가 ‘一’의 내부의 대대적 운 

동력의 인식이라면, ‘三’은 ‘一’의 ‘=’로 표현된 

8) “天뼈뼈짧, 萬物fl:햄, 폈 fr:構精, 萬物化生깨周易· 

혔짧f fj따』 
9) “천지가 뼈交하여 物을 生하는 순서는 〕索하여 
댄m.의 氣를 得하니 이를 人팎에 擬하여 양남·장 
녀라 하고, PJ索하여 水火의 精을 得하니 아를 
人파에 의하여 중남·중녀라 하고 르家하여 rll澤의 
形을 씹하니, o]를 人事에 의하여 소남·소녀라 하 
니 이것을 三꽃이라 한다, 이처럼 兩性의 氣가 
tm힘하고 다음에 兩性의 補이 相聚하고, 그 다음 
이1 f1!/파 氣가 휘1뺑하여 ti物으! M응→ 생성하는 것 

음 三索의 짧이라고 하였다” 韓長康 著 ; 易學原
論, 1954, p.21 ∼49 

10) “천지인의 三才에서 뼈와 明은 地의 훌훌夜의 兩
極이오r YE와 生은 人의 --生의 兩極이오, 鬼와 

iJl!li은 天의 造化의 兩極이며, 또 險과 陽은 天의 
道의 兩極이오, 柔와 剛은 :!ill의 道의 兩極이오1 
仁과 짧는 A의 道의 兩極이니 物의 運動이 천 
지인의 각 兩極의 사이를 왕래하는 것을 三極의 
道라 하고, 氣와 氣의 힘感, 精과 精의 相聚, 氣
와 精의 相合에 관하여 平面的r 橫的으로 千涉한 
다고 하였다.” 짧長f환 著 ; 易學原論, 1954, 
p.21 ∼49 

11) 댐朴 著 ; 一分짧三, 海天벼版iJil, 1995, P‘56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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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운동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구체적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五’가 ‘=’와 ‘三’이 결합된 의마의 수이 

므로 ‘五’ 以上의 수의 의며는 ‘=’와 ‘三’의 중복 

결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一’의 전체로부터 변화의 기본수는 ‘二’와 

‘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를 인식하 

는 방법으로 얀식의 개념연 ‘二’와 구체적 변화 

의 실현을 의미하는 ‘三’을 가장 거본적인 氣機

의 분화 단위로 보아야 한다. 

2. 『素問』의 天A氣機構造에 관한 

두 가지 認識方法

1) =分的 설명방법 

「陰陽應象大論」 12)에서 輕淸현 陽의 氣가 

위로 모여 天이 되고, 重獨한 陰의 氣가 아래 

로 모여 地가 된다고 한 것이 천지자연의 기기 

를 이분구조로 인식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하의 01분구조에 의 

하여 기는 상하의 숭강운동을 갖게 된다. 아래 

의 地氣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위의 天氣가 

내려오면 비(雨)가 되는 것여니, 바는 천기가 

중탁하여져 하강하는 것이고, 구름은 지기가 

경청하여져 상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 

로 이분구조에 있어서 기는 하나다. 천기와 지 

기로 냐누어지는 이유는 다만 기가 청탁으로 

인하여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청탁은 고정불변의 의미가 아니고 변화 

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탁의 변화가 기 

의 상하숭강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아라 

고 할 수 있다. 경청한 기가 모인 천에서도 다 

샤 중탁한 기로 변화하기에 기의 하강이 일어 

나고, 중탁한 기가 모인 지에서도 마찬가지로 

12) “淸陽옳天, H원陰寫地, 地氣上寫雲, 天氣下鳥雨,
雨出地氣, 雲出天氣.”f素問·陰陽應象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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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한 기로 변화하기에 상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 

는다면 상하숭강의 기의 순환도 이루어지지 않 

게 된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上下二分 구조의 기기인 

식을 인체의 기기구조에 적용하여 인체에 있어 

서의 청정한 陽氣는 上嚴로 나가고 중탁한 陰

氣는 下嚴로 배출되며, 淸澤한 陽氣는 購理에 

發하며 獨한 陰氣는 五廳으로 走하며, 淸陽은 

四뼈를 實하게 하고 獨陰은 六뼈로 歸한다고 

하였다,13) 천지자연의 이분구조와 마찬가지로 

인체를 상규와 하규, 주리와 오장, 사지와 육 

부로 챙기와 탁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上下二分 구조에서 다시 방위를 음양으로 나 

눈 개염으로 세분하변 경청한 양기가 많은 동 

납방이 천기가 많고 중탁한 음기가 많은 서북 

방이 지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화측의 이목이 총명하고 우측의 수족이 강하게 

된다고 하였다,14)15) 

이러한 이분구조의 반복은『周易』16)에서 太

極이 兩嚴를 生하고 兩嚴가 四象을 生하고 四

象이 八휩를 生하는 전개방식과 동일한 구조로 

서 분화이전을 1로 하고 1에서 대비적 개념의 

數인 2를 나누고 2의 각각의 1에서 다시 對待

的 개념의 數인 2를 分化시킴으로써 1-2-4-

8…의 분화양식을 갖는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13) “故淸陽出上嚴, 園陰出下嚴, 淸陽發勝理, 潤陰走五
廳, 淸陽實四股, 園陰歸六府.”f素問·陰陽應象大論』

14)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A右耳g不如左明
ill..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A左手足不如右
彈也.”『素問·陰陽應象大論』

15) “東方陽也, 陽者其精井於J:, #於上, 則上明而下
虛, 故使耳目願明, 而手足不便也. 西方陰也, 陰者
其精井於下, 井於下, 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願
明, 而手足便也‘ 故없感於%, 其在上則右甚, 在下
則左甚, 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 故!l'B居之‘”『素問·
陰陽應象大論』

16)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嚴, 兩嚴生四象, 四象生;\
휩, A휩定솜때, 吉때生大業. 是故法象莫大乎天
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莫大乎日月.”f周易,
緊解傳』 金敬珠 譯註, 周易, 明文堂刊, 1971 

『素問』에서의 天A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었다. 인체에서는 상하를 나누고, 다시 화우를 

나누고, 다시 전후를 나누고, 다시 표리를 나 

누는 방식으로 무한한 이분구조의 대대적 개념 

의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2) 二分 氣機構造의 의의 

인체 기기를 천지자연의 二分 氣機構造를 통 

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분적 인식방법에 의하여 인체 내의 

모든 변화를 이분대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對比에 의한 구분 후에 다시 對待的

이분을 진행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上下를 

구분하고 t을 左右로 다시 구분하는 것을 음 

양이라는 부호로 표시하면 上은 下에 대비되어 

陽의 부호로 표시 되는데, 이미 陽으로 표시된 

上의 左測은 陰方인 우측에 대비하여 陽으로, 

右測은 陽方인 좌측에 대비하여 陰으로 다시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천지자연의 =氣의 숭강으로 인체 내 

에서 기의 상하숭강에 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동남방은 양으로 하여 천기가 많고 서북방은 

음으로 지기가 많은 것으로부터 인체에서 양기 

가 성한 頭部에서는 좌측의 기능이 발달하고 

음기가 성한 身部에서는 우측의 기능이 발달한 

다고 하였다. 

셋째, 모든 氣를 淸潤에 의하여 천기, 지기 

로 구분하는 것파 같이 인체를 頭身으로 상하 

를 나누었다. 

천지자연에서 경청의 기가 위로 상숭하여 천 

이 되고, 중탁의 기가 아래로 하강하여 지가 

되듯이, 인체에서는 챙기인 양기는 상부인 頭

로 상숭하고, 탁기인 음기는 하부인 身으로 하 

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頭(體)-陽氣-耳目(用)-願明, 身

(體)-陰氣-四뼈(用)-彈弱의 구조로 볼 수 있다. 

인체기기의 이분구조는 대비개념과 대대개염 

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인체의 모든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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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적 인식방법으로 분류하였으니, 이는 주 

희 17)가 만물에 드러나는 규율들이 통일한 보 

편원리의 통일성이 있다고18) 한 것과 같이 자 

연과 인체의 현상을 하나의 공통원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 

하였다, 그러나 장재19)가 다만 氣가20)21) 모 

이고 흩어지는 것으로써 기의 변화를 설명하였 

던 것과 다르게 天地二氣의 숭강운동을 설명하 

고 이와 상웅하여 인체기기는 頭身을 경계로 

하여 음양기의 숭강운동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하의 숭강은 張22)이 黑白, 上下,

正負, 好壞, 明暗, 左右, 大小, 敵我 동의 事物

~1’뀔(最終性質)을 음양으로 귀결한 것과 같이 

천지자연의 기기에 있어서는 상하의 승강운동 

17) 朱熹(朱子, 1130년∼ 1200년) , 중국 宋代의 
유학자로 자는 元臨·샤悔, 호는 B훨魔‘臨弱·雲융 
LlJA·消洲病·避였이며, 이름은 熹로서 출생지는 
증국 福建省 尤演이다 주요저서로 f論5흠要義』,『 
論댐폐|줬 口 義』,『困學恐펴1編」,r程Ai遺書』,『論굶精 
j월』 ,r $}'治通鍵網 g 』,『A朝名昆言行錄』,『西銘解義
』’r太磁I圖說解』,『通書解』’r程Ai外뽑」,r伊洛淵源錄 
,;,i,今家흉禮』,r近맨、錄』,『論i효集註或間』’r詩集{평 

』’ r I댐易本義』,『易學햄慶』,『孝經刊誤4 ’ r小學書』,『 
大쩡章句』,r中庸章句』,『釋尊禮橫』,『굶子要路』,『禮 
펌;딩윷趙經f핑通解』,『韓文考異』,『書傳a,『楚購集註後 
5검~ff.ill,둥이 있다 또한 朱在가 편찬한 『朱文公
文없』(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과, 문인과 
의 문답을 수록한 짧靖德 편찬의i’朱子語類』 140 
권이 있다 (www. 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Encyber, 검색어 朱熹)

18) “젠l只是這→圖, 道理則同, 其分不同,”『朱子語類』
짧gjlj德、 編, 허탁 이요성 옮김, 朱子語類 1 ·2, 도 
서출판 청계, 1998, 卷6, p.99 

19) 폈城(폈橫떻, 1020∼ 1077) 중국 北宋 중기의 
학자로 호는 橫뚫, 본명은 載, 자는 子명이다 출 
생지는 장안(長安)이며 주요저서로는f經學理짧』, 

『lE뒀』,『西銘』이 있다. (www. encyber.com 두 
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검색어-張橫뚫) 

2이 “太없無形, 氣之本體, 氣聚氣散, 變化之客形爾”『
IE製太和』 張子全휩(四部빼要 五十六冊), 北京,
ψ華홉局, 1989, 卷2, p.11 上

21) 前협書, p.ll 下 ; “太虛不能無氣, 氣不能不聚

iTfi쩌萬物, 萬物不能不散而옳太虛” 

22) 폈其成, 論文, 生命的 “二體三用”模型,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January 1997, 
Vol.20, No.I, p.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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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남으로써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천지이기의 상하숭강운동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일어나고, 이러한 

상하숭강의 기 순환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되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의 운동은 기준이 정 

해짐영)에 의하여 표리, 좌우, 전후의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리, 좌우, 전후는 상하숭강의 운동을 기본으 

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三分的 설명방법 

「六微룹大論」 잉)에서 天樞의 위는 天氣가 

主하고 天樞의 아래는 地氣가 主하고, 천기와 

지기가 교차하는 곳은 人氣가 從하니, 萬物이 

이로부터 말미암아 生한다고 한 것이 천지자연 

의 기기를 삼분구조로 인식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구조가 기를 청탁 

으로 나누어 기기의 구조와 기의 운동을 셜명 

하였다면, 천기, 지기, 인기의 삼분구조는 만물 

생생의 緣由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천지자연의 구조는 변함없이 상하의 구조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기기를 구성하는 

기는 상하청탁의 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천 

기와 지기가 교감하여 이루어진 A氣가 더하여 

진 것이다. 

A氣는 천기와 지기가 교감하여 섞여진 상태 

를 의미한다. 이분기기에서 기는 청탁에 의하 

여 경중을 달리하여 가벼우면 위로, 무거우면 

아래로 이동하여 안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 

지만 삼분의 기기에서는 경중이나 청탁을 구분 

하기보다는 다른 성질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기가 맞닿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고 

23) 기준의 의미는 인식의 주체가 생김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의미 
한다고 할수 있다. 

24) “何謂氣交? 上下之位, 氣交之中, A之居也. 故
日; 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之下, 地氣主之; 氣
交之分, A氣從之, 萬物由之. 此之謂也.”『素問·六
微답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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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경청한 기중의 상대적으로 중탁한 

기와 중탁한 기중의 경청한 기는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왜냐하 

면 경청한 천기의 제일 아래 부분은 조금만 더 

중닥해지면 하강해서 지기가 되는 상태이고, 

중탁한 지기의 가장 윗부분은 조금만 더 경청 

해지면 상숭해서 천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는 서로 잘 섞일 수 있는 상태라 

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天元紀大論」 25)에서 하늘에 있어 

서는 氣가 되고 땅에 있어서는 形을 이루어 形

과 氣가 서로 感應하여 萬物을 化生한다는 것 

은 결국 천기의 가장 아래 부분과 지기의 가장 

윗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人氣라고 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人氣는 천기인 氣와 지기인 

形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天地A三分 구조의 기기 

인식을 인체의 기기구조에 적용하여 「三部九候

論」 26)에서는 인체를 上, 中, 下 三部로 나누 

고, 部를 다시 각각 三候로 나눔으로써 청기, 

탁기의 이분기기와 달리, 기를 청기, 탁기, 청 

기와 탁기가 뒤섞인 기로 분류하는 삼분기기로 

써 인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체의 藏을 다섯의 神織과 넷의 形廳이라고 

하고, 빼l藏의 변화는 色의 변화를 통하여 드러 

25) “夫變化之馬用也, 在天寫玄, 在人옳道, 在地옳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떼I. 神在天穩風, 在地鳥木;
在天寫熱, 在地寫火; 在天짧협, 在地鳥土; 在天寫
操,在地寫金; 在天寫寒,在地옳水. 故在天馬氣, 在
地成形, 形氣相感而化生萬物훗.”『素問·天元紀大論』 

26) “願閒天地之至數, 合於人形血氣, 通決死生, 薦之
奈何?天地之至數始於一,終於九꿇,一者天,二者 
뼈, 三者人, 因而三之, 三三者九, 以應九野. 故A

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生, 以處百病, 以調虛
헬, 而除째病. 何謂三部? 有下部, 有中部, 有上
部, 部各有르候 르候者, 有天, 有地, 有A也, 必

指而導之, 乃以寫員‘ 르部者, 各有天, 各有地, 各
有A‘ 三而成天, 三而成地, 三而成A. 三而三之,
合則寫九,九分罵九野,九野鳥九廳.故神驗五,形
敵四, 合鳥九驗. 五廳E敗, 其色必天, 天必死훗.”『 
素問·三部九候論』

『素問』에서의 天A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나는 것을 밝히면서도 形職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삼분기기의 9候구조에 상웅 

하기 위하여 9魔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至質要大論」 'Zl)에서 인체의 상하 

의 구분을 천지와 지기가 만나는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天樞로써 한다고 하였으니 인체기기 

의 변화가 천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면 天樞

의 上部에 먼저 드러나고 지기의 변화에서 비 

롯되었다면 天樞의 下部에서 먼저 드러나게 됨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r天元紀大論」 28)에 寒暑操없風火를 

天의 陰陽이라고 하고 木火土金水를 地의 陰陽

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기는 陰陽氣의 消

長變化로써 六氣로써 드러남을 의미하고 지기 

는 形의 盛養變化29)로서 五連으로 드러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天地二氣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인체 

의 기기를 「六微冒大論」 30)에서는 氣의 出入

과 升降을 통하여 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체 內의 氣는 결국 천기와 지 

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지자연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天地二氣의 순환에 맞춰 인체 내외로 

순환하는 것을 출입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체 

기기는 천지자연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순환과 

같은 형식의 상하 숭강의 순환운동도 또한 이 

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의 출입이 그 

27) “氣之上下何謂也? 身半以上其氣三훗, 天之分也,
天氣主之, ·身半以下, 其氣三笑, 地之分ill., 地氣主
之, 以名命氣, 以氣命處, 而言其病. 半, 所謂天樞
也.”『素問·至휩要大論』 

28) “t下相집奈何? 寒暑操휩風火, 天之陰陽ill., 三
陰三陽上奉之. 木火土金水, 地之陰陽ill., 生長化收
藏下應之,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 天有陰

陽, 地亦有陰陽.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
化收藏, 故陽中有陰, 陰中有陽‘”『素問·天元紀大論』

29) 鄭學熹 主編, 醫學醒通,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7, p.6 

30)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
入, 則無以生長밤老B,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

藏‘ 是以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훗,”『素問·六微冒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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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 

명활동이 그치게 되는 것이고, 숭강이 그친다 

는 것은 四時|陰陽의 消;톱으로 이뤄지는 천지자 

연의 기기의 변화에 인체기기가 상웅하지 못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天地人 三分의 氣機構造는 『주역』31) 

의 삼재와 같은 구조의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천지자연을 天遊, 地道, /\道의 三分

氣機構造보았다.『주역』에서의 ‘道’의 개념은 ‘一

陰→陽之調않’32)라고 한 것으로부터 음양의 소 

장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삼분구조의 분화는 분화이전을 1로 

하고 1에서 음양의 소장변화로 이루어지는 氣

機를 3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기를 다시 천지 

인으로 나눔으로써 1-3-9의 분화양식을 갖는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를 상중하를 

나누고, 다시 각각에서 상중하를 나눔으로써 

인체 1셔의 氣의 위치에 따른 天地=氣的 속성 

과 천지자연 기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한충 발전하게 되었다. 

4) 프分 氣機構造의 의의 

인체 기기를 천지자연의 三分 氣機構造를 통 

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삼분적 인식방법에 의하여 천기와 지 

기로부터 인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 

할 수 있게 되었다. 

三分氣機는 천기와 지기 外에 천기와 지기 

가 맞닿은 변에서 생기는 A氣를 二分氣機의 

개념에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은 이러한 A氣는 새로운 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기와 지기로 분리되어 존재하여야 

했던 氣가 하나로 합쳐진 개념일 뿐이다. 그러 

31) “易之寫書 U!,, 廣大愁備, 有天道폼, 有地道鳥, 有
A遊핑. 쨌三材而兩之, 故六, 六者, 非효ill, 三才
之道 U!,.깨周易·緊離下傳』 

32) “一陰一陽之調道”『周易’緊짧上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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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A氣는 천기와 지기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氣와 다르게 천기와 지기의 음양적 속성이 내 

재되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분기기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만물의 생성은 천기와 지기 

의 결합으로써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인체의 氣機를 독립적인 기기로 인식 

함으로써 천지자연의 기기의 상웅하여 유래된 

변화와 인체기기 자체에서 유래된 변화를 구분 

하여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천지자연의 氣機가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지 

는 것처럽 천기와 지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A氣로 생성된 인체의 기기는 천지자연파 마찬 

가지로 天地二氣의 기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천지이기의 기기를 둘로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천지자연에서의 기기로서 천지이기의 

교감으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천지이기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인기에 내재 

하는 천지이기의 기기이다. 이에 의하여 천지 

자연의 기기에 상웅하는 기의 출입이 있게 되 
고, 인체기기 자체의 기의 숭강이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天地二氣가 맞닿은 곳에서 二氣交感으 

로 만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天樞를 

중심으로 윗부분의 천기와 아랫부분의 지기가 

경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二分氣機에서는 청탁으로 나누어진 氣가 頭

身을 경계로 하여 숭강의 운동변화가 일어나지 

만, 三分氣機에서는 天樞를 경계로 하여 天地

二氣의 氣交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것은 이분기기에서 淸獨의 輕重으로만 인식되 

었던 천지이기의 개념이 天地二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A氣를 더함으로써 A身上下의 중간 

을 의미하는 天樞가 새로운 경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三分構造는 천지자연과 인체기기의 상웅 및 

인체의 독립적인 氣機의 폰재를 설명할 수 있 

지만 자연과 인체의 현상을 하나의 일관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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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에서의 天人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리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5) 二分構造와 三分構造의 벼교고찰 

『소문』의 언체기겨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방 

법은 이분구조와 삼분구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분구조가 천지자연의 기기를 천기와 지기 

의 청탁으로 상하를 인식한 것으로부터 인체를 

頭身으로 이분하여 輕淸의 陽氣와 重潤의 陰氣

가 숭강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삼분구 

조는 천지자연의 기기를 천기와 지기에 天地二

氣가 결합된 A氣를 더하여 상중하의 상분으로 

인식한 것으로부터 인체를 天樞로 이분하여 윗 

부분의 천기와 아랫부분의 지기가 닿아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분구조는 이분적 얀식의 방법으로 

써 음양기의 소장에 따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 

기 때문에 內外, 表畵, 寒熱, 前後, 藏廠의 음 

양적 속성에 따른 변화33)와, 四時변화에 따른 

五觸의 陰陽氣 消長34)과 12經絡의 음양기 多

少35) 동을 人體 內의 음양기의 消長으로는 설 

33) “뿔人南面而立, 前日廣明r 後B太衝, 太衝之地,
HJlB少陰, 少陰Z上, 名B太陽‘ 太陽根起於좋陰, 
結於命門, 名日陰中之陽, 中身而 l::., 名日廣RJl, 廣
明之下名日太陰, 太陰之前, 名g陽明 陽明根起於
睡兌,名日陰中之陽. 廠陰之表, 名日少陽, 少陽根
起於顯陰, 名日陰며之少陽 ’‘·外者짧陽, 內者옳 
陰, 然則中寫陰‘ 其衝tE下, 名日太陰r 太陰根起於
隱白, 名日陰中之陰‘ 太陰之後, 名日少陰, 少陰根
起於湮꼈, 名日陰中之少陰. 少陰之前, 名日廠陰,
願陰根起於大敢, 陰之絡陽, 名日陰中之總陰.”r素
問·陰陽離合論』

34) “ )ff主春” “心主夏” “牌손長夏” “師主秋” “뽑主쪽” r 
素問·藏氣法時論』
“帝日五藏應四빼, 各有收受乎”, “東方좁色, 入通
於)ff' ‘--… 藏精於府”, “南方亦色, 入通於心 • 
藏精於心”『素問·金置휩듬論」 
“中央黃色, 入通於牌, ·,.,., 藏精於牌”, “西方白

色, 入遍於師! ------ 藏精於師”, “北方黑色, 入遭於
賢, ’‘---- 藏精於뽑깨素問·金置員듬論a 

35) “夫A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OC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氣少血, l比天之常數‘”『素問·血氣形志論』

명할 수 있었다. 다만 천지이기의 변화에 의한 

인채기기 변화의 구체적 원인셜명과 변화결과 

의 예측에는 미홉하였다. 그러므로 삼분구조에 

서는 인체 내의 陰陽氣의 消長에 의한 변화보 

다는 천지이기의 消長에 따른 언쳐} 陰陽二氣의 

消長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五連六氣의 변화에 

따른 天地二氣의 변화와 그것이 만물의 화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인체가의 변화에 의한 

질병발생의 차이를 밝햄36)으로써 天地=氣의 

변화와 인체 陰陽二氣의 변화간의 상관관계와 

변화원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인체의 기기를 이분구조와 삼분구조로 인식 

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인체를 頭身약 上下二分으로 인식한다는 것 --L 
@ 천지자연의 기기는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 

진다. 

천지자연의 기는 청탁으로 나누어지는데, 청 

한 기는 가벼워 상숭하여 천기가 되고 탁한 기 

는 무거워 하강하여 지기자 된다. 

@ 인체의 기기는 양기와 음기로 oJ루어진다. 

인체의 기는 천기와 같은 갱청한 양기와 자기 

와 같은 중탁한 음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기 

는 頭로 상숭하고, 음기는 身으로 하강한다. 

@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거는 기의 숭강운동 

야 이루어진다. 

기의 청탁은 변화하는 것으로 경청한 천기가 

중탁해지면 하강하여 지기가 되고, 중탁한 지 

기가 경청해지면 상송하여 천거가 된다. 

@ 인식방법은 1-2-4 8-16-32-64· .. 의 분 

화형식을 갖는다. 

분화이전올 1로 본다면 대비적 개념으로 2 

로 분화하고, 2로 분화된 각각을 대대적 개념 

36) 素問運氣七篇 r天元紀大꿇」, r五運行大論」, r 

六微冒大論」, r氣交變大論J, r五常政大論」, 「六元
lE紀大論J, r至멸要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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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로 분화하고, 다시 8과 16으로 이분적 

인 분화형식을 전개하게 된다. 

@ 천지자연과 인체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분의 대비와 대대 개념을 인식의 방법으로 

하여 모든 변화를 셜명할 수 있게 된다. 

@ 남녀의 구분파 선천적인 기능의 강약을 

설명할 수 있다 

이분개념의 속성으로 남녀의 음양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천지이기의 성쇠로써 인체의 

음양이기의 품부의 성쇠를 설명할 수 있다. 

@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를 비교하여 설명 

한다.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는 상웅하지만 각각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천지자연의 기기의 

원리로써 인체기기의 원리를 비유적으로 설명 

할 수는 있지만, 천지이기의 영향을 직접 설명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인체를 天樞의 上中下 三分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 천지자연의 기기는 천기와 지기, 그리고 

人氣로 이루어진다. 

천지자연의 기는 경청한 천기와 중탁한 지기 

와 천지이기가 결합된 A氣로 나누어진다. 

@ 인체의 기기도 천기, 지기, A氣의 이루 

어진다. 

천지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체에서도 천 

기, 지기, 인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천기와 지기로 나눌 수 있다. 

@ 천지자연의 기기는 숭강운동이 이루어지 

고, 인체의 기기는 출입과 숭강운동이 이루어 

진다. 

천지자연의 기기는 천지이기의 숭강운동만 

있을 뿐이지만, 인체기기에서는 독립된 기기로 

서 천지자연과 같은 숭강운동파 출입운동이 함 

께 일어난다. 

@ 인식방법은 1-3-9의 분화형식올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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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이전을 1로 보고 대비개념의 2에 대비 

개념의 경계변을 의미하는 1올 더하여 상중하 

의 3으로 분화하고, 다시 각각 상중하로 3분하 

여 9로 3분하는 분화형식을 갖는다. 

@ 천지이기의 만물생생을 셜명할 수 있다. 

천지이기가 합쳐진 개념인 A氣를 도입함으 

로써 천지이기로부터 만물의 생성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 천지자연의 기기로부터 초래된 인체의 異

常徵候와 인체기기로부터 초래된 인체의 異常

徵候를 설명할수 있다. 

인체기기의 異常올 기의 출입에 의한 것인 

지, 기의 숭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셜명 

할수 있게 되었다. 

@ 기의 변화를 천지자연의 기기의 숭강과 

인체기기의 숭강출입으로 설명한다. 

천지자연의 기기와의 단순한 비교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천지이기의 숭강운동에 의한 인체 
기기의 변화와 독립된 기기로써 천지자연의 기 

기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변화를 기의 숭강출입 
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기인식에 따른 내용 이해의 實例

천지자연과 인체의 氣機構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천인상웅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이에『소문』의 같은 내용을 이분구조적 

인식방법과 삼분구조적 인식방법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인식의 차이가 

내용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하는가? 를 살펴, 

인식의 중요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1) 「氣交變大論」 의 例

“本은 氣의 位이다, 천기의 변화는 천문이 

되고, 지기의 변화는 지리가 된다. 이러한 천 

기와 지기의 변화에 의한 인체의 기의 변화를 

A事라는 한다.”%) 

37) “本氣位也. 位天者, 天文也, 位地者, 地理也, 通
子人氣之變化者, A事也.”f素問’氣交행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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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은 氣의 位이다,”라는 것은 해당 年의 육 

기와 오운의 종류와 태과불급에 달려 있다38) 

는 것이다‘ 天地二氣의 태과불급에 따른 인체 

내약 기의 벌화를 人事라고 한 것이마. 

야러한 내용을 이분 겨기구조의 인식으로 본 

다면, 천기와 지기의 태과불급에 따라 얀체에 

서는 陰陽二氣의 승강변화가 초래되어 身部의 

陰氣와 頭部의 陽氣가 虛하거나 盛하여져 ‘願眼

滿’이나 ‘不知人’의 증상을 갖게 된다앤) 이분 

구조의 기기에셔도 삼분 구조의 기기와 같은 

오운육기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천지자연의 만 

물생성을 천지야기의 기교와 같이 직접설명하 

지 못함으로써 人身의 상하부로 작접 작용하지 

못하고 다만 천자자연의 기기변화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삼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다면, 이분 구 

조의 기기에서의 인체 내의 陰陽二氣의 숭강에 

의한 上下陰陽氣의 盛과 虛뿐만이 아니라 天地

=氣의 出入에 의한 變化도 함께 일어나고,40) 

또한 천지자연의 氣機와 인체기기의 상관관계 

에 의한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41)42) 

38) 任應秋 著, 李宰碩 譯, 運氣學說, 東文選,
1994, pp.92-94 

39) “陰氣盛於上, 則下虛, 下虛~IJH흉眼滿, 陽氣盛於
上, 則下氣重上, 而!fB氣뺑, 뺑則陽氣짧l, 陽氣亂則
不~Aili..”『素問·願論』

40) “甲己之歲, 土運統之, z康之歲, 金運統之, 內辛
之歲, 水運統之, 丁王之歲, 木運統之, IX;쫓之歲, 
火運統之깨素問·天元紀大論』 
“子午之歲, 上見少陰, 표未之歲, t見太陰, 寅申
之歲, 上見少陽, JJP쩔之歲, 上見陽明, 辰않之歲, 
t見太陽, Bt:之歲, 上見願陰‘ 少陰所謂標也, 願
陰所謂終也,”『素問天元紀大論』
“厭|양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했!氣主之, 太陰

之上, 灌氣主之1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J:.,
操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fil, 是謂
六元.’•r素問·天元紀大論』

41) “夫五運之化, 或從天氣, 或뺑天氣, 或從天혔而뺑 
~氣, 或從地氣而팽天氣, 或相得, 或不相得‘”『素
問·六元正紀大論』

42) “凡此太陽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 天氣關, 地氣
靜‘ 寒臨太虛, 陽氣不令, 水土合德, 上應辰星鎭

『素問』에서의 天人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2) 「天元氣大論」 의 例

“氣의 多少와 形의 盛養가 상하에서 정해지 

면 揚益이 드러난다.”쩌) 

천지자연의 기기에서 기는 청탁에 의하여 나 

누어지는데, 가벼운 청기는 상송하여 천이 되 

고, 무거운 탁기는 하강하여 지가 된다. 이러 

한 천에서의 陰陽氣의 消長變化는 六氣로써 드 

러나고, 지에서의 形의 盛훌變化는 五運으로 

드러나므로 육기와 오운을 알게 되면 천지이거 

로 인한 손익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 

다면, 천지자연의 기기가 상하로 이분되어지는 

것처럽 인체의 기기도 이분되어지는데, 뼈身으 

로 상하를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육기의 음양 

소장의 변화는 인체의 上部인 頭部의 陽氣에서 

음양소장의 변화를 초랴하고, 오운의 형의 성 

쇠의 변화는 下部인 身部의 陰氣의 성쇠변화를 

초래하게 된다,44) 

星. 其觀玄新, 其政關, 其令徐. 寒政大龜, 澤無陽
짧, 則火發待時. 少陽中治, 8흉雨乃륨, 止極雨散,
運於太陰, 雲朝~t極, 源化乃布, 澤流萬物. 寒數子
l:, 雷動千下, 寒휩之혔, 持於氣交, 民病寒없, 發
JlJl 肉奏, 足樓不收, t펌寫血찮, 初之氣, 地氣遭, 氣
乃大溫, 草乃早榮, 民乃廣, 溫病乃作, 身熱, 願
痛, 며훌It!:, Jiil購擔覆. 二之氣, 大源反至, 民乃慘,
草乃遇寒, 火氣짧째, 民病氣繼'*'滿, 寒乃始. 三之
氣, 天政布, 寒氣行, 雨乃降, 民病寒, 反熱中, 據
협注下, 心熱贊問, 不治者死. 四之氣, 風$$交爭,
風化짧雨, 乃長, 乃化r 乃成, 民病大熱少氣, Hll肉
쫓足癡, 注下j암白. 五之氣, 陽復ft., 草乃長, 乃
ft., 乃成, 民乃함, 終之氣, 地혔正, 휩令行, 陰騎
太虛, 埈홉쨌野, 民乃樓樓, 寒風以至, 反者행乃 

YE.”『素問,六元正紀大論』

43) “氣有多少, 形有盛養, 上下相13, 而휩益影훗 ”r 
素問·天元紀大論』

44) “寒暑操線風火, 在人合之, 奈何? 其於萬物何以
生化?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嚴, 顧生llf' llf生
觸, 節生心. 其在天짧玄, :{EA짧道, 在地寫化, 化
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化生氣. 神在天罵風, 在
地寫木, :{El흉흉統, 在氣뚫柔, 在藏鳥llf. 在性짧 
題, 其@흉흉和, 其用鳥動, 其色옳蒼, 其化廳榮, 其
蟲毛, 其政鳥散, 其令宣發, 其짧握拉, 其좁篇限, 
其味寫醒, 其志앓짧 ~~종llf, 悲嚴總; 風陽!If' 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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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다변, 천지이기 

의 교감으로 생성되는 만물은 무리마다 생육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인체기의 숭강과 출입운동 

이 변화하게 된다.45)46) 

3) 질병의 이해와 치료에의 활용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에 관한 고찰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진단과 치료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이분구조의 기기에 있어서 문제는 기의 청탁 

과 숭강에 있고, 삼분구조의 기기에 있어서 문 

제는 기의 청탁과 출입숭강에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기의 청탁과 숭강, 그리고 출입으로 나 

누어진다. 

기의 청탁은 인체에 있어서 양기와 음기가 

된다. 양기란 청기로서 두부의 五藏 嚴의 기능 

의 강약으로 허실을 알 수 있고, 음기란 탁기 

로서 신부의 五爛의 1m으로 精의 허실을 알 수 

있다‘ 
기의 숭강은 사시음양의 음양기의 소장변화 

에 따른 인체 내의 기의 生, 강, 化, 收, 職의 

변화다. 그러므로 사시변화에 합당한 인체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써 질병이 생 

기게 된다. 

기의 출입은 독립적인 기기로서 이루어지는 

호홉과 식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서의 천지자연 기기의 영향 

W>)!R\; r짧없~Ii, 辛IDJ醒”『素問·五‘運行大論』
45) “썼재之紀, 木德、1핍行, 陽움f陰布, 五化울平, 其氣

해, JI;센隨, 其用따l直, 其化生榮, 其類草木, 其政

發散, 其{양i밟和, 其令風, 其藏}If' }If其뚫뿜, 其主
덤, μ;쨌lfvfL, 其果李, 其寶核, 其應春, 其蟲毛, 其

帝;A:, 其띤蒼, 其養腦, 其病짧急支滿, 其味없, 其
담角, 其物中뿔, 其數A”f素問·五常致大論』

46) “出人廢, 則꽤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

비入, l!IJ無以生, 長, !U:, 老, E., 非升降, 則無以
生, 형, 化, Jfl(, 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

짧챔,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찾. 故無不出
入, 無不升降. 化有小大, 期有近遠. 四者之有, 而
짧常'1'' 反常則%떻~옷. 故日 無形無愚, 此之謂
uι”f素問,六微흡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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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어나는 生, 長, 빠, 老, E의 변화다. 

천지자연 기기의 영향이란 인체기기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모든 원인의 氣 순환의 異常을 의 

미한다. 

이러한 구분으로 중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 

료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기의 청탁에 속하는 것이라면, 인체기기의 

상하 음양기의 허실을 치료하면 된다. 인체 내 

의 기는 위치에 따라 음양기로 나누는 것이므 

로 기를 청하게 하거나 탁하게 하는 것이 음양 

기의 허실을 바로잡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내 

용은 「陰陽應象大論」 47)에서 참고할 수 있다. 

기의 숭강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 

는 사시음양의 음양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으로 인체 기의 상숭과 하강이 잘 이루어지도 

록 하면 된다, 인체 내의 기는 상숭하면 다시 

하강하여야 하고, 하강하면 다시 상숭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氣交變大論」 48) 

에서 참고할 수 있다, 

기의 출입에 속하는 것이라면, 천지자연의 
기기로부터 독립적인 機없로서 천기와 지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라는 것이 천지이기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지이기가 인체기기 내로 계속 출입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至圓要大

論」 49)에서 참고할 수 있다‘ 

47) “故因其輕而揚之, 因其重而減之, 因其養而影之,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 其高
者, 因而越之, 其下者, 引而觸之; 中滿者, 협之於 
內; 其有!fB者, 慣形以寫퓨; 其在皮者, ff而發之;
其標’1별者, 按而收之; 其實者, 散而簡之‘ 審其陰
陽, 以別柔剛, 陽病治陰, 陰病治陽, 定其血氣, 各
守其鄭. 血實宜決之, 氣虛宜웰引之.”『素問·陰陽應 
象大論』

48) “夫五運之政, %청權衝 tl1, 高者柳之, 下者짧之, 化
者願之, 變者復之, 此生長化成收藏之理, 氣之常’

{띠, 失常則天地四塞훗‘ 故日天地之動靜, 神明鳥之
紀, 陰陽之往復, 寒暑影其~t. 此之謂-tl1.”『素問·氣
交變大論』

49) “高者뼈之, 下者蠻之, 有餘折之, 不足補之, 住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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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권@@, 여, 6세 

jJE狀; 11¥吸困難 (X-ray上 아데노이드 비대) 

病機; 병원에서 아데노이드 절개술을 시행하 

기로 한 상태에서 래원함, 잦은 소염항생제의 

투여로 식욕부진도 나타남. 

인체 내의 음양이기의 숭강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것으로 降獨과 升淸을 되살려야 한다고 봄. 

重獨한 陰氣를 上升하려면 溫하여야 하고 輕淸

한 陽氣를 下降하려면 淸하여야 한다. 그러므 

로 溫中之齊l를 기본으로 하고 진액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淸하는 의미로 생지황과 맥문동을 

가하였다. 

處方; 5회 투여 (1회 3첩 분량임) (단위 g) 

백출(微妙) 34 

황기(微妙) 41 

백복령 8 

자감초 8 

육계 6 

건강(妙) 2 

당귀(酒妙) 40 

생지황 28 

진피 6 

목향 8 

맥문동 7 

경과; 호흡곤란 소실(아데노이드비대 소실) 

예2) 이@@, 남, 5세 

所利, 和以所宜, 必安其主客, 適其寒溫, 同者뺑 
之, 異者從之‘ 帝日; 治寒以熱, 治熱以寒, 氣相得
者뺑之, 不相得者從之, *以知之훗. 其於正味何
如? 破伯日; 木位之主, 其혐以醒, 其補以辛. 火位
之主, 其밟以#, 其補以輪. 土位之主, 其爾以苦,
其補以 -1:1- ‘ 金味之主, 其補以醒‘ 水位之主, 其혐以 
敵, 其補以苦. @%陰之客, 以辛補之, 以醒廳之, 以
it線之, 少陰之客, 以嚴補之, 以itD웹之, 以敵J&
之, 太陰之客, 以캅補之, 以苦밟之, 以it繼之. 少
陽之客, 以觸補之, 以it젊之, 以輪軟之, 陽明之
客, 以醒補之, 以辛협之, 以품뺀之, 太陽之客, 以
苦補之, 以觸협之, 以苦堅之, 以辛潤之, 開發勝
理, 致~~通氣ill..”『素問·至質要大論』

『素問』에서의 天A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jJE狀; 高熱(41’;

病機; 인체 내외로의 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봄. 전신 핫팩으로 發ff하여 玄府

를 開함으로써 魔熱을 解하고 갈근과 숭마로 

陽明의 열을 뺀하고 陰被의 부족을 염려하여 

백작약과 황금을 가하여 치료함. 

處方; 전신핫돼, 升麻훌根陽加 黃휴(2첩) 

(단위 g) 

갈근 8 

백작약 4 

숭마 4 

감초 4 

황금 2 

賣 3쪽 

쳤 2뿌리 

경과; 고열 해소 

川. 結論

천지자연과 인간의 氣機를『素問』을 통하여 

二分構造와 三分構造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인식 

방법과 의의를 고찰하여 다음파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 ‘=’, ‘三’은 각각으로 분리된 의미보다 

는 상관관계에 의하여 보다 쉽게 이해되고 

정의되는 것으로, ‘二’가 ‘一’의 내부의 대대 

적 운통력의 인식이라면, ‘三’은 ‘一’의 ‘=’로 

표현된 대대적 운통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五’가 

‘二’와 ‘三’의 결합된 의미의 數인 것처럽 

‘一’, ‘二’, ‘三’ 以外의 數는 ‘二’와 ‘三’의 중복 

결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一’의 전체로부터 변화의 기본수는 ‘=’ 

와 ‘三’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천 

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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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개념인 ‘二’와 구체적 변화의 실현을 

의미하는 ‘三’을 가장 기본적인 氣機의 분화 

단위로 볼 수 있다. 

2. 천지자연의 氣機가 二分구조로 이루어졌다 

는 것은 氣를 淸滿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가 

벼운 젠j'氣가 상숭하여 天을 이루고, 무거운 

潤氣가 하강하여 地를 이루어 상하 이분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의 

청탁의 변화에 의한 숭강운동이 일어나게 된 

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천지자연의 천지를 인체기기의 상 

하를 頭身으로 하였다 따라서 頭에는 인체 

의 l場氣가 모이고, 身에는 陰氣가 모이게 된 

다. 그러므로 인체에서는 음양이기의 숭강으 

로 변화를 설명하게 되었다. 

3. 천지자연의 氣機가 三分구조로 이루어졌다 

는 것은, 氣를 天氣, 地氣, A氣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는 청탁의 천지이기일 뿐이지만, 

천기와 지기가 교감하여 A氣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청탁으로 분리되었던 기가 A氣의 

의미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천지이기의 결합은 천지자연의 기기 내에 

서 만물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를 천지이기의 氣交 중 

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기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인체의 기기의 변화는 한편으로 외 

부 천지자연의 기기와 동일한 형식으로 숭강 

하면서 동시에 상호 교류한다고 볼 수 있다. 

4. 天A氣機의 이분구조는 氣를 對比와 對待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모든 현상을 

기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청탁의 二氣

로 상하 분리되어 천지자연의 만물생성을 설 

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삼분구조는 氣를 

천기와 지기에 천기와 지기가 합쳐진 개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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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氣를 더함으로써 만물생성과 인체의 독립 

적 기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의 氣는 

天地二氣일뿐이므로 인체의 모든 현상을 天

地A 三氣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이러한 기기구조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은 천 

지자연과 인체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 

로 인체기기의 기의 숭강으로 설명하기도 하 

고, 인체와 자연기기간의 상관관계로 설명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기의 변화를 기로써 

표현하면 청탁의 숭강과 인체 내외의 출입으 

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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